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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, 치렁치렁한 긴 머리카락이 거추장스러워‘확 

잘라버려?’갈등했다면 포니테일 스타일링을 활용하자. 

목덜미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만 묶어도 시원함을 느낄 

수 있다. 

네이버 블로거‘케라스타즈’가 포니테일 연출법을 소

개했다.

 

◇ 포니테일의 매력

여성의 매력은 예쁜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다. 흐르는 

듯 빛나는 머릿결 혹은 선이 고운 손가락, 부드러운 목선 

등 여성미를 살릴 수 있는 실루엣은 여성의 매력을 극대

화 시켜준다. 포니테일은 이런 여성성을 드러내기에 좋

은 헤어스타일이다. 

◇ 발랄 상큼, 하이 포니테일

발랄하고 상큼한 포니테일의 완성은 뭐니뭐니 해도 정

수리 가까이 높게 묶어주는 것이다. 하지만 머리숱이 많

은 경우 아무리 높게 묶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슬

금슬금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이다. 높게 묶어 볼까 싶

어 얼굴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묶어 보

아도 두피만 당겨질 뿐 높이는 그대로인 포니테일이 원

망스러웠다면‘실핀’을 이용해서 포니테일을 묶어보자. 

머리카락을 가지런히 정리해 한쪽 방향으로 높게 올려 

묶은 뒤 뒷머리끈에 지지대처럼 실핀을 두개 꼽아주면 

상큼 발랄한 스타일의 포니테일이 완성된다.

 

◇ 길게 더 길게, 페이크 포니테일

왜 나는 길고 가늘게 하늘하늘한 여성스러운 포니테

일이 안 되는거지? 하고 고민했다면 페이크 포니테일을 

시도해 보자. 머리카락이 짧아도 길고 세련된 포니테일

을 완성할 수 있다. 페이크 포니테일이란 포니테일을 한

번만 묶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한번, 아랫쪽에서 한번 

이렇게 두번 묶어주는 포니테일이다. 이렇게 하면 길고 

하늘하늘한 포니테일이 완성된다.

◇ 머리끈은 감추자, 머리카락 이용하기

머리끈을 감추면 더 예쁜 포니테일을 완성할 수 있다.  

머리를 정수리 부근까지 높게 묶고 묶은 머리의 한쪽 

가닥을 살짝 빼 내어 머리끈 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돌

돌돌 말아준 다음 감고 남은 부분은 실핀을 사용해 묶

음 안쪽으로 고정하면 완성된다. 머리끈을 드러내지않

고 머리카락으로 포인트를 주기만 해도 포멀한 룩이나 

깔끔한 정장에 어울릴것 같은 세련된 포니테일이 완성

된다.  

시원하게 드러내자! ‘포니테일’ 스타일링


